
Copyright ⓒ 1991 b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.chemlocus.co.krCMRI

금호석유화학, 구조조정 졸업 임박
2012년 말 채권단 관리 벗어날 듯 … 금호타이어는 2013년 졸업 목표

무리한 인수·합병(M&A)으로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에 나선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이

2012년 말 구조조정을 매듭짓게 된다.

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,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지 3년 만인 2012년

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 정상기업으로 회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채권단 관계자는 “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부터 영업실적이 개선돼 정상수준으로 돌아갔다”며

“연말에 구조조정을 졸업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초 채권단과 2년 기한으로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에 들어갔고, 기한을 2012년 말

까지 1년 더 연장해 자산 매각과 영업실적 개선에 성공해 정상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채권단은 연말에 금호석유화학의 상환유예 채무에 대해 일부상환과 만기연장 등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.

상환을 유예해준 금호석유화학의 채무는 2010년 초 기준으로 1조8000억원이다.

금호그룹은 워크아웃(기업개선작업)을 진행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2013년 졸업을 목표로 정상화

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
과거 지주회사 역할을 한 금호석유화학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경영을 맡아 계열분리 수순을 밟고 있다.

다만,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3.6%를 보유해 금호그룹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은 7월 말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매각 여부를 묻는 공시에 대해 “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”고 답

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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